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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STI 강국으로의 도약

1. 개혁 개방 40년을 통한 중국의 성장과 혁신

[세계경제성장기여율(%)]

[  2018년국민총생산순위(GDP), USD] [  주요국의R&D 투자액수변화]

 강점: 빠른 경제성장, 거대 내수 시장, 높은 경제 성장률, 혁신 기업/대학 탄생,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 창출

 기회: 아프리카/아세안과의 협력 관계, 디지털 전환

 약점: 공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낮은 생산성, 공급 과잉, 고령화/저출산, 사회 갈등 심화, 성장 둔화

 위협: 미중 패권 경쟁 본격화, 유럽 경제 성장률 하락, 인도의 부상 등

 주요국의 제재/견제 조치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수렴하는 시점에 시작 => 시점의 정확성과 명분의 타당성

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VS (중국몽을 내세우기에는)너무 조급했다

출처:  World Bank(2019) 출처: NISTEP(2019)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전폭적인 지원과 개방적 규제를 통해 질적 성장과 사회 산업 적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R&D 투자: 2017년 총 연구개발비 1조 7606억 위안(세계 2위), GDP 대비 R&D 2.13% 기록-> 2020년까지 2.5% 달성

 특허: 4만8천88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전년대비 13.4% 증가)

 논문: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국제 논문 출판 장려 시작, 2018년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달성(42만 6000편)

 인재: 이공계 대학 졸업생 세계 1위(470만명)로 2위(인도 260만명), 3위(미국 56만8000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 정책: 과학기술 13차 5개년 계획, 혁신드라이브 발전전략, 과학기술 일대일로, 대중창업-만인창신, 중국 제조 2025, 전략적

신흥 산업, 인터넷 + 정책,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 전 방위적인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진행중

 주요 성과: 세계 최초 양자 통신 인공위성 ‘모즈’(2017년 Science지 10대 과학기술 성과 선정),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션웨이,

5G, 인공지능(세계 최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1-3위, 총 15개의 인공지능 유니콘 보유),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 CEPC 건설(둘레 100km), 세계 최대 구면 전파 망원경 텐옌(天眼), 세계 최장 최고 속도 고속철도 등 기초, 응용,

사업화 영역에서 세계 최초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

미국의 견제로 인해 연구개발투자 및 과학기술 관련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대적인 견제는 결국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나을 것으로 보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중앙에서 초안을 수립하고, 전문가 그룹이 내용을 보충하여 확산되는 방식

 국무원은 과학기술행정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며,

‘국가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의 위원장은 국무원 총리가 겸직

하고, 유관 부처의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정책 설계에 참여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주무부처로써, 과학기술 관

련 거시 전략·정책·법규 수립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

하여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하고 국무원에 제안

 지방정부 및 직할시의 과학기술위원회가 중앙에서 수립 된

과학기술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

 중국과학원은 국무원 직속 독립 연구기관으로, 부처와는 별

개로 중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 권한을 보유

 이외에도 ‘중국과협’ 등이 관련기관이 과기정책 수립의 역할

을 행사(전임 과기부장관이 현 과협회장으로 선임됨 )

3.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4.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18년도)

2018년도 중국의 R&D 투자 총액은 19,677.9억 위안(335조원), R&D 집중도는 2.19%를 기록함

 연구개발 투자 총액 순위: 광동성(2704.7), 장수성(2504.4), 산동성(1643.3), 베이징(1870.8), 저장성(1445.7), 상하이(1359.2)

 연구개발 집중도 순위: 베이징(6.17%), 상하이(4.16%), 광동성(2.78%), 저장성(2.7%), 텐진시(2.62%), 저장성(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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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연구개발 구성 변화(1997-2017)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구성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중국의 R&D 투자 총액은 1997년 509억 위안(8.6조원, 집중도: 0.64%)에서 2001년 1042억 위안(17.7조원, 집중도: 0.94%),

2005년 2,450억 위안(41.7조원, 집중도: 1.31%), 2008년 4,616억 위안(78.5조원, 집중도: 1.44%), 2011년 8,687억 위안(148

조원, 집중도), 2014년 13,015억 위안(221조원, 집중도 2.02%), 2018년 19,678억 위안(335조원, 집중도: 2.19%)

 특히 연구개발 집중도가 크게 증가했던 해는 1999년(10%), 2000년(14%), 2002년(12%), 2009년(22%), 2012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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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변화(2000-2016)

중국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자연과학기금, 국가중점실험실, 973 계획 등으로 구성됨

 국가 자연과학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중점 실험실 사업 예산(2015년에 큰 폭으로 성장), 973 계획(국

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국가 지탱 계획(2007년까지 크게 성장 후 유지) 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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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생산 변화



8. 혁신 기업 현황



2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



1. 미중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패권 경쟁 본격화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

“중국이 조직적이고 반 시장적인 수단을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

“미국에 대한 기술 탈취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무고한 중

국 기업과 인재에 대한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음”

1. 첨단기술(원천 기술, 전략 기술, 핵심기술) 침해

• 우주: 1997년 로랄사 발사체 기술 유출 사건(ITAR 제재)

• 항공: 2018년 GE 항공기 기술 ’터보핀 엔진’ 유출(제소 중)

• 반도체: 마이크론, 웨스팅하우스 인수 (CIFUS 반대로 무산)

2. 신산업 분야에서의 추격 및 토종 혁신 기업 육성

• 화웨이(통신장비 글로벌 1위, 연구개발집중도 15%) 출현

•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최강국으로 부상

• 선전, 베이징등이 글로벌 최대 스타트 업 중심지로 부상

3.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영향력 확대

• 일대일로+중국제조 2025를 통해 시장 및 제조 기반 확대

• 주요 전략 지역에서의 대미 견제 세력 확대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

1. 침해 혐의가 없는 분야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 고속철도의 경우 2,3세대 모두 미국내 지재권 검증을 통과

했음에도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100% 자체 기술로 성장한 중국의 신산업 및 토종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국가 안보 침해라는 이유로 제재

2. 미국 유학 요건 강화, 민간인 체포 등 인권 유린

• 미국내 명문대학의ML, DL 분야 중국 유학생 요건 강화

• 멍완저우 불법체포 및 무고한 유학생 스파이 취급

• 중국인의 미국내 취업비자 획득 조건 강화

3. 정당한 국책사업에 추진에 대한 내정 간섭

• 패권 추구가 아닌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견제

[중국의 반대 의견]



미국의 기술 위기감과 중국의 핵심 기술 결핍으로 인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장기화 될 것

가장 많이 연구된 기술 주제 및 국가별 연구 비율

 2013-2018년 간 1,720만 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 논문 순위를 매긴 결과, 30개 기술 중 중국은 23개 분야

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ikkei & Elsevier) → 미국 상무부와 CIFUS의 경각심 상승

 중국 과기일보는 첨단과학과 산업에 대한 강력한 재정 정책, 인재 정책 등 분야는 세계 선두 수준으로 상승하였지만, 반도체, SW, 

첨단 제조, 배터리 등의 핵심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함 → 과학기술 굴기, 중국제조 2025의 유지

중국이 극복해야 할 35개 핵심기술미중 무역 협상의 경과

2. 미중 과학기술혁신 패권 경쟁 = 기술 위기 + 기술 결핍



3. 중국의 ‘Soft-tech driven Innovation’, 黑技術革新

인공지능, 5G, 양자 과학 등 미래 유망 범용 기술(GPT) 역량 확보를 통한 Leap frogging 실현

 (인공지능) 2019년 칭화대학 연구팀이 뇌회로(Brain-Circuit)를 모방한 머신 러닝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칩을 개발함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TMD(터우탸오, 메이퇀, 디디), 센스타임, Face ++, 이투 등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출현

 (양자통신) 2017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 모즈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7000km 이상의 양자 암호 전송에 성공

 (5G)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 All in’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화웨이의 기술 혁신

- 2018년 연구개발비 지출액 153억 달러(약 17조 8천억원), 연구개발 집중도 14% 기록, 세계 최고의 5G 통신 장비 기술력 보유



4. 과학기술-첨단기술 제재는 양날의 검

Lose-lose game: 제재 대상국의 자립 촉진, 글로벌 밸류체인 파괴, 인류과학기술 진보 저해

 중국은 석유 수입보다 고성능 칩(Chip) 수입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며,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은 단 한곳도 없음

- 2014년 베이징 정부는 1조 위안(한화 170조)의 투자 펀드를 발표

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의 고객은 해외에 있어 리쇼어링이 어려움

- 퀄컴은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2/3를 올리고 있어, 중국과의 공존이 중요함

 미국 핵심 부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은 결국 중국의 빠른 기술 자립화를 촉진 시키

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인텔 칩 수출 제한은 중국 슈퍼 컴퓨터 굴기를 가속화 시킴

 (기술) 무어의 법칙이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며, 양자 통신 칩 , 인공 지능 칩 등의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기술의 S커브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

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비할 수 있는 미국의 3가지 전략

1. 세계 무역기구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불공정한 중국 관행

(기술 탈취, 강제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대응 -> 중국 투자 제한

2. 국내 혁신 장려: 차세대 최첨단 칩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R&D 확대

3. 중국 칩이 더 강력하고 넓게 퍼진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

-> 데이터 처리 표준 보안 기준 강화 등 Rule Maker로써의 역할 발휘

 미국 기업들은 미 행정부에 화웨이 제재 연기를 신청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첨단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5. 미중 경쟁 시나리오 별 2060년 경제 성장 예측

 2030년대 상반기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따라잡고, 2030년대 중반에는 인구 감소, 생산성 향상 둔화, 폐쇄

적 제도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어, 2060년 다시 미국에게 추월 당할 것으로 예측됨

 (1)표준, (2)보호 주의, (3)개혁 시나리오 별로 발전 양상이 상이하며, 보호주의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중국

의 지속적인 경제대국 지위 유지가 예측됨

[표준시나리오에서의세계경제성장]

[개혁적 시나리오에서의 세계 경제 성장]

[보호 주의 시나리오에서의 세계 경제 성장]

• 정치 안정도

• 경제 개방도

• 무역투자금융

• 유통 및 공유

• 사회적 파급



6.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의 한국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

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부과 따라 한국의 세계 수출은 0.14%(8억 7000만 달러, 1조 249억원) 감소할 것

 신 외상법(기술 이전, 합작사 설립 요건 완화)이 제대로 이행될까? 대 한국 기술 탈취 행위는?

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동참 요구로 인한 복잡성 증가

 패권 경쟁으로 인해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표준 트렌드와 역행하는 자체 표준 제정 -> ‘중국 표준 2035’

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자립과 혁신이 가속화 시키게 된다면? -> 우주, 슈퍼 컴퓨터 굴기

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십자 포화 속에 한국의 기술혁신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음

출처: Merics(2016)위기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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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



1. 배경: 인공지능의 정의

인간의 인지능력과 학습, 추론 등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SW/HW, 기초 기술을 포함

 가장 유망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미지, 자연어, 음성 인식과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음



1. 배경: 인공지능 연구 현황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비중은 크게 확대 됨

 과학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 중



1. 배경: 세계 주요국의 연구 분야 및 실력

주요 10개국의 연구 동향은 컴퓨터 과학, 공학, 자동화 제어, 로봇 공학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질적으로 뒤쳐지지 않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1. 배경: 세계 주요국의 AI 인재 현황

AI 인재의 절대적인 수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고 있으며, Top 인재는 미국이 압도적

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은 많지만, 전체 인공지능 인재중 Top급 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5%)

 하지만 대학에 인공지능 인재가 많이 분포 되어 있어 추후 다수의 글로벌 Top 인재 배출이 기대됨



2. 정책: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중국정부의 인공지능 분야 목표는 ‘중국제조 2025’에 비해 10년-15년 이상 이른 시점으로 설정

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이론·기술·응용 등 모든 방면에서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

1단계(2020년):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1,500억 위안, 연관 산업 규모 1조 위안 달성

2단계(2025년):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4,000억 위안, 연관 산업 규모 5조 위안 달성

3단계(2030년):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1조 위안, 연관 산업 규모 10조 위안 달성

 (교육)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계획’에서 ‘인공지능 인력양성 백년대계’를 제시하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커리큘럼을 도입, 대학의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 인공지능 전문 석박사 과정 개설 및 확

대, ‘인공지능 +X’ 형식의 융·복합 전공 확대

[중국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중국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출처: Tsinghua (2018)



2. 정책: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이 가장 강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

 과기부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공업정보화부의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

자료: KOSTEC(201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 정책: 중국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은 2nd Round에 진입

지역 정책(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험구)과 영역별 정책(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결합

 (지역 정책) 중국 정부는 2019년 베이징과 상하이에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발전 시험구(區)’ 설립 계획을 발표

- 2017년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등

선도 지역을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촉진할 시범구로 선정

 (주요 내용) 혁신 인재들의 육성 및 유인, 인공지능 프론티어 분야 및 기초 연구 확대, 산학연관금(金)의 일체형

협력 메커니즘 구축, 인공지능 혁신 오픈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응용 영역 확대,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위

한 제도 기반 구축(안전·윤리 법규, 표준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 혁신 모형 탐색, 인공지능과 경제 사회의

융합 발전 실현, 지역별 경쟁 우위와 특성을 반영한 응용 영역 및 범위 확대

 (영역별 정책)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의 핵심 응용 영역별로 ‘국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지정해 민간

주도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

- 5대 플랫폼(2017):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바이두), 스마트 시티(알리바바), 스마트 의료(텐센트), 자연어

처리(커다쉰페이), 이미지 인식(센스타임)

- 10대 플랫폼(2019): 비전컴퓨팅(상하이 이투), 스마트 마케팅(상하이밍뤠), 기초 HW‧SW(화웨이), 금융(핑안

보험), 비디오 인식(하이크비전), 스마트 공급망(징동), 이미지 인식(Face ++), 스마트 시티(360), 스마트

교육(TAL), 스마트 홈(샤오미)



2. 정책: 중국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은 2nd Round에 진입

국가공정실험실, 커촹반, 교육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전 방위적인 인공지능 도입 및 확산을 진원

 (산학연관협력)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전략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공정실험실’을 설립하여 국가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학연관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 인공지능 분야는 ‘딥러닝 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실험실’이 2017년 3월 설립 되었으며, 바이두 대표 리옌홍이

총책임자를 맡고, 칭화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중국전자기술표준협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함

 (금융) 중국 정부는 2019년 상하이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하여 IT, 인터넷, 

빅 테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첨단 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중

 커촹반은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상장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특

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함

 (교육)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을 통해 전 중국 75개 대학에 89개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30여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2018년부터 초중고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과목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인공지능 스타트업 센스타임이 인공지능 교재를 편찬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 중국 40여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시범 교육이 시작됨

 (기타) 중국의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실(Lab)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엑셀러레이터, 인공지능 아카데

미 등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텐센트는 인공지능 연구실 외에도 ‘Tencent AI accelerator’를 설립하여 최신 기술 확보와 응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3. 클러스터: 베이징 중관촌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 업이 탄생한 곳으로, 대학, 인재 분야에 강점을 지님

 중국의 첫 ‘창업 특구’로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분야 혁신을 주도

 바이두, 메이퇀, OfO, Sensetime 등이 탄생했으며, 중국내 대부분의 인공지능 유니콘은 중관촌에서 탄생

 중국 전체 유니콘의 50%가 중관촌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실리콘 벨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정부의 개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정책과 베이징 시의 적극적이고 혁신친화적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 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로 도약

<중관촌에서 탄생한 유니콘의 수와 주요 분야>



3. 클러스터: 장강 삼각주

상하이, 항저우 등의 글로벌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 글로벌 도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소주, 항주, 닝보등의 도시를 포함하는 인구 중국내 GRDP 2위의 경제권으

로, 자동차, 대형항공기, 조선, 바이오 제약, 금융 등 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주력 기지

 상하이의 인적(대학, 연구소) 물적(시장, 예산) 자본을 바탕으로 전폭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컨퍼

런스 및 주요 인공지능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 중

 항저우에 기반을 둔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연관 분야를 선도 중



3. 클러스터: 광동 대만구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 업이 탄생한 곳으로, 대학, 인재 분야에 강점을 지님

 9시 2개 특별구역으로 구성되어 1조3000억 USD의 지역 총생산 규모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Tencent,          

Huawei, DJI가 탄생한 중국 최대의 하드웨어 혁신 클러스터

 홍콩(자본), 민간 대기업, 하드웨어 생산기지, 중국내 가장 개방적인 규제 및 기업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폭

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자금 및 인재 유입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제조, 스마트 시티 등의 응용 영역의 역량이 우수한 클러스터



4. 기업: 바이두

중국의 인터넷 기업중 가장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온 기업

 바이두는 (‘AI all in’ 전략)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반열에 올랐으며, 2013

년에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연구소(SVAIL)를 설립하고, 2016년 9월 바이두 벤처를 설립하였으며, 딥러닝

연구소(DLI), 빅데이터 연구소(BDL), 증강현실 연구소(AR Lab) 등의 연구 조직을 보유

 바이두는 1,300여 명의 인공지능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R&D에 약 29억 달러를 지출

서비스명 상용화 단계

지능형 가상 비서

(두미(度秘))

· 2015년 9월 바이두 세계대회에서 지능형 가상 비서 서비스(두미(度秘))를 공개하였으며

음성인식을 통해 음식 주문, 식당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

· 향후 건강관리, 가사, 교육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 2017년 4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아폴로 프로젝트)을 공개하였으며, NVIDIA, 

마이크로 소프트 등 약 7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힘

· 2019년 자율주행 버스 및 자동차의 상용화 계획을 발표

운영 체제 (DuerOS)
· 2017년 기준 100개 이상의 파트너 확보((NVIDIA, Haier, Media, HTC, Vivo 등)

· 2017년 7월 DuerOS Open Platform 공개

인공지능 번역
· 2010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 6월 기계번역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2015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NMT 번역엔진 출시

스마트 하드웨어, AR · Baidu Light, Baidu Eye, Baidu Bike, Baidu Life등 다수의 스마트 하드웨어 상품 출시

건강 관리 · 2016년 챗봇 Melody를 출시하여 환자와 의사에게 치료 옵션등 관련 정보를 제공

<바이두가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 정도>



4. 기업: 알리바바

빅 데이터 및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서비스,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

 알리바바는 2016년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디오 인식, 이미지 처리, 산업 시설 오작

동 감시, 공공 동향 예측, 재무 위험 관리, 실시간 교통 예측, 심상 질환 예측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예측 및 위

험 관리가 가능한 ET 솔루션을 출시 하였으며, 2017년에는 ET Medical Brain, ET Industrial Brain을 공개

 알리바바는 2015년 빅데이터의 마이닝과 모델링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 플랫폼 PAI를 공개

 알리바바는 DAMO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및 기타 도전적 연구 분야에 향후 20조원 규모의 투자계

획을 발표 하였음(2017년 기준 300여명 이상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석박사 인력을 보유함)

<알리바바의 주요 사업 영역과 인공지능 관련 영역>



4. 기업: 텐센트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 10억 명 유저를 보유한 위챗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적용 확대 중

 텐센트는 2016년 4월 중국 심천에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미국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추가 설립

 텐센트는 생채정보 수집 스타트업 스카나두(Scanadu)에 3,500만 달러, 디지털 의료기기 스타트업 클리니

크라우드(CliniCloud)에 500억 달러, 빅테이터 기반 건강 분석 기업 아이카본엑스(iCarbonX)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의료 부문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텐센트의 주요 사업 영역과 인공지능 관련 영역>



내수 시장 기반의 M&A 전략에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Going out 전략을 구사

 중국 내수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중(스마트 시티, 헬스 케어, 자율 주행 등)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데이터 소스

전자상거래, O2O
티몰(Tmall), 타오바오(Taobao), 

어러머(Ele.me)

소셜/

미디어

위챗, QQ메신저, 

Qzone, QQ뮤직, 텐센트

문학(腾讯文学)

검색 웹검색, 모바일 검색

금융/ 결제

알리페이, 앤트파이낸셜, 인터

넷 전문은행 MyBank, 인도

Paytm, Mynt, 한국 KakaoPay, 

태국 Ascend Money 

금융/

결제

텐페이, 웨이신결제, 

위뱅크(WeBank)
O2O

Nuomi, 바이두

와이마이(음식 배달)

소셜 웨이보
온라인

게임

텐센트 게임 플랫폼, 

위게임(WeGame)
위치 바이두 지도

위치, 로지스틱스
차이니바오, YTO, 

BEST 로지스틱스, Amap
전자상거래, O2O

징동, 58.com, 메이퇀, 위

챗 미니앱서비스
금융

바이두금융그룹(FSG), 

바이두지갑, 

온라인 보험 등

비디오/ 기타
요쿠(Youku), US 브라우저, 션

마(Shenma)
비디오/기타

텐센트 비디오, 텐센트 지

도
비디오/ 기타 iQiyi

데이터 유형
거래, 로지스틱스 데이터, 결제 데이터,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결제 데이터, 거래 데이터 검색 데이터, 위치 데이터, 거래 데이터

데이터 사용

타겟 마케팅, 개인별 구매 취향 분석 시스템, 신용평가모형

(CSS·Credit Score System), 로지스틱스 효율성 개선, 클라우드

솔루션

타켓 마케팅, 맞춤 피드 추천
타겟마케팅, 검색 성능 향상, 바이두 브레인, 

여론 모니터링

4. 기업: 플랫폼 - 빅 데이터 - 신산업 투자



내수 시장 기반의 M&A 전략에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Going out 전략을 구사

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는 2011년에서 120억 달러에서 2014년 167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전 세계

벤처캐피탈 자금의 19%를 차지 (BAT는 중국 벤처캐피탈 투자의 42%를 제공)

 중국의 벤처캐피탈은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로봇 공학,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관련 투자에서 세계 3위를 차지

 중국 상위 50개 스타트업 중 25개(50%)가 BAT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업이며,15개는 BAT가 투자했으며 7

개는 BAT 출신이 창업한 회사이고, 3개는 BAT의 자회사
인수회사명 국적 분야 투자 규모($)

알리바바

Intime 중국 도소매 26억

디디츄싱 중국 교통 운수 45억

Ele.com 중국 음식 배달 12억

Lazada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10억

Lyft 미국 운수 교통 10억

바이두

iQiyi 중국 온라인 비디오 15억

Uber China 미국 운수 교통 20억

텐센트

Flipkart 인도 전자상거래 14억

Tesla 미국 자동차 18억

China Music Corp 중국 온라인 음악 27억

디디츄싱 중국 교통 운수 45억

Supercell 핀란드 온라인 게임 86억

메이퇀 디엔핑 중국 티켓 예약, 식당 리뷰 33억

Lufax 중국 금융 12억

4. 기업: 플랫폼 - 빅 데이터 - 신산업 투자



BAT 간 사업 영역 중복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경쟁을 통한 혁신 보다는 버블에 가깝게 변질

 중앙정부는 BAT에게 주요 사업 영역을 나누어 주고있고, 한 산업 내에서도 적어도 2개의 기업 육성을 지원

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있지만, 어느새 BATJ는 주요 사업 영역에서 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

Why ?

 인공지능은 통합적 지식을 요구하

고 다양한 영역으로의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

 기업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은 곳

으로 진출하여 지속적 혁신을 추구

 지방정부간 경쟁으로 인한 중복

 먼저 진출한 기업들의 성공을 보며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공략

- 파괴적 혁신, 혁신가의 딜레마

4. 기업: BAT 간의 경쟁



TMD는 BAT의 성공모델을 차용하고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장을 영위하고 있음

 BAT의 뒤를 이어 10억 달러 가 넘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TMD(Toutiao, Meituan, Didi)는 기존의 BAT의 영

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 하고 있으며, BAT와 유사한 플랫폼, 빅데이터, 신산업 투자, 인공지능, 측면의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BAT와 TMD 간의 기술 경쟁,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BAT 출신들이 창업한 기업은 BAT의 신산업 분야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BAT를 뛰어 넘고 있음 -> 바이트 댄스(터우탸요)의 기업가치는 750억 USD를 기록

 터우탸오 사용자 7800만명/일, 메이퇀 평균 주문량 2000만 건/일, 디디추싱 콜 건수 2000만건/일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3000134출처: DBR (2018), Innovation In China 특집

4. 기업: BAT 와 TMD



인공지능의 핵심 응용영역으로 꼽히는 금융 분야에서는 앤트 파이낸셜과 루팍스가 무섭게 성장

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한 앤트 파이낸셜은 이미 바이두를 넘어 단독으로 BAT와 비슷

한 규모까지 성장 -> 기업가치 1500억 달러, 국내 4대 금융지주 시가 총액 합계의 3배

 중산층을 겨냥한 인터넷 자산 관리 기업 루팍스는 핑안그룹 자회사로 p2p 대출, 자산관리, 금융기관 및 지방

정부 대출 자산관리 분야의 강자로 군림 ->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의 요건 충족

- 2016년 기업가치 10조원의 데카콘으로 거듭났으며 현재 3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진니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데이터와 금융시장 성장 가능성을 기업가치로 실현해 주는 핵심 수단은 인공지능

 시장의 작은 틈도 놓치지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뚫고 들어가는 무서운 기업들의 출현(핀둬둬)

<중국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10대 기업>

4. 기업: Ant Financial(알리바바)와 루팍스(핑안), 핀둬둬 …



BATH를 비롯해, 폭스콘, 징동닷컴, 아이플라이텍, 바이트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

[참고] 2019년 중국 20대 인공지능 거대 기업

 실질적인 AI 기술의 응용을 실현하고 있는가? 2018년의 매출이 60억 위안(한화 1조 원)을 돌파 하였는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 EO intelligence에서 20대 인공지능 거대 기업을 선정

 전통 기업(메이디, 폭스콘), 이종 분야(징동, 샤오미) 및 스타트 업 등 다양한 기업이 포진해 있음



인공지능의 핵심 응용영역으로 꼽히는 금융 분야에서는 앤트 파이낸셜과 루팍스가 무섭게 성장

[참고] 2019년 중국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 업

 센스타임을 비롯한 100개 인공지능 기업이 의료, 로봇, 음성, 동영상, 얼굴 인식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진입

 국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에 센스타임, 광스커지, 매그비 등 다수의 스타트업이 지정됨

<2019년 기준 중국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 업, 단위: 억 위안>



4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강점

 (규모의 혁신) 압도적인 공간, 인적, 물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이정동, 2018)

 (과학기술 환경) 과학기술과 혁신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고,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

히 진행 중 (Internet +, AI+X, Robot+ 정책)

 (토종 강자 출현) 정부의 개방적인 규제 환경과 공격적 지원을 통해 각 분야별로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육성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5G, 고속철도 등은 확실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 (시스템 진화) 각국의 장점을 무섭게 흡수함과 동시에 자국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 (산학연관 협력)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기반의 활발한 산학연관 협력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구축 됨

 (수요자 중심) 정책적 지원 하에, 시장과 고객 수요를 중심으로, 경쟁과 기업가적 도전이 활발하게 전개

출처: Mu & Lee(2005) 출처: OECD(2018)

보조금, 기술 탈취에 의존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의미 있는 혁신’을 해내고 있음(ITIF, 2019)



2.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한계

 (인재 & 창의성) 주입식 교육시스템에서 자란 중국 인재들이 창조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 (질적 혁신) 하드웨어 분야의 전통 제조업에서 축적된 암묵지 부족

 (혁신 효율) 정부주도형 혁신의 한계는 언제 올 것인가? R&D 효율, 좀비 기업, VC 거품

 (국민의식 변화)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증가

 (기술 윤리) 유전자 가위 조작 아기 출산, 과한 개인정보 활용

 (수동적 시민 사회) 시민의식에 기반한 자발적 성장이 아닌,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동적인 사회

- 착한 기술(사람의 자리를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Vs. 나쁜 기술(성과 효과 최우선 주의) 

 (Big Brother)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 색출 Vs. 반체제 인사 감시

 (사회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

- 중국이 지향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 소규모 도시국가, 균질적 국민소득과 생활 수준

 (기업 자율성) 제2의 알리바바? 중국의 혁신 기업엔 국경을 초월하는 고객 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 (해외 기업 신뢰) 제2의 배터리 규제, 사드 규제? -> 화웨이 강매

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견제 속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 (국제 사회 신뢰) 과연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기술 탈취, 불법 보조금 지급, 차별적 규제…

 (소프트 파워)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모두가 동의할 만한 ‘새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소비자들에 개인정보 니즈 강화(WEF, 2019), 미국의 위기의식, 인재유출, 체제상의 한계



3. 중국의 인공지능 왜 이렇게 강한가?

중국은 BAT-TMD, 화웨이 등의 IT 공룡 뿐 아니라 비롯해 14개의 인공지능 유니콘을 보유

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정부의 강한 지원 및 BAT의 전폭적인 투자 외에도, 화웨이, 레노버 등 대기업의

투자, TMD, Sensetime, Face ++, i Flytek, Yitu 등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탕커지(Sensetime)은 2017년 퀄컴으로부터 4500억 원, 2018년 3월 알리바바로부터 6300억 원을 유치

하며 기업가치 5조원을 돌파하였으며, Face ++ 역시 2017년 6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투자액이

1조원을 돌파함

 중국은 기업가치 기준 세계 1-3위의 인공지능 스타트 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4개-20개의 인공지능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공 요인) 풍부한 데이터 = 강한 정부(매해 6조원 투자) + 약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의식

* 중국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의식하기 시작함

 (성공 요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중국 환경: 중국어의 방언이 많고 다양하며, 한자의 구조

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높은 수준의 Voice/Image recognition 기술이 필요

 (성공 요인) 많은 인구와 이동, 높은 서비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

상에 대한 폭발적 수요

 (인재) 미국 유수대학으로 유학을 간 1세대 인공지능 과학자(리카이푸) + 중국계 미국인 인공지능 과학자

(앤드류 응, 리페이페이)+중국에 인공지능 굴기에 도움을 준 글로벌 대가(처치, 조단 등)



4. 중국의 인공지능 왜 무서운가 ?

중국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

 기초 분야에서의 도약으로 인한 전 방위적인 우위 상실

->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제조업에서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극복함으로써 질적 도약을 실현 중

-> 지능형 로봇(Ub tech), 자율주행(바이두), 스마트 드론(DJI), 디지털 헬스케어(알리바바)

 주요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 선제적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서비스 역량의 선제적 확보

-> 핀테크, 스마트 교육,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유니콘의 지속적 탄생으로 인한 기술 격차의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유니콘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탄생

 법 제도 및 거버넌스 특성상 추격이나 벤치마킹이 어려운 상황

-> 자유로운 개인정보 활용, 신산업 진출, 전통 분야 적용,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 중국 정부는 스타트 업을 키워주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대대적으로 스타트 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도입하

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혁신가들이 생태계로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세계 최고 가치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과 세계 최고 가치 스타트 업 바이트 댄스는 폭발적인 성장

후 해마다 수백명-천명 단위의 인공지능 인재를 초빙 중



5. 중국의 인공지능이 계속 강할까?

미국의 위기의식, 중국내 인재 유출, 제도의 반작용, 기술의 S-curve 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 전국민 AI 전문가화, Data 의존성이 낮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 모방과 학습이 암묵지(original tacit knowledge) 없이 가능한가? – 중국이 일본을 배우기 시작함

 중국내 탑 인재들의 미국, 캐나다 등으로의 유출이 심각함 -> talent drain

 글로벌 인재들이 중국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talent U-turn

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미래에도 통할까?

 Quantity vs. Quality, Tech vs. market, Digitalization vs. Domain Knowledge



6. 한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

인공지능 5대 분야(이미지, 신호, 텍스트, 데이터, 컴퓨팅)에서 전반적으로 열세

 미국 중국과 달리 3가지 알고리즘 중 이미지 인식/분석 기술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주요 인공지능 기업 중 삼성전자의 컴퓨팅 역량만이 중국기업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한국의 인공지능을 선도 해야할 네이버, SKT, 카카오 등이 고군분투 중이지만, 인력 및 자원 측면

에서 부족하며, 응용영역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게임 회사, 스타트 업의 행보 역시 소극적

 AI 대학을 설립한 MIT, 거의 모든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가 설립된 중국에 비해 한국 대학들의 행보는 매

우 수동적이며, 역량 또한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 됨

출처: 양희태 외(2018) 출처: 양희태 외(2018)



감사합니다.

[ Q & A ] = [ ? & ! ]


